
▲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
로이터 연합뉴스

아세안지역안보포럼(ARF)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

범 이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. 다자무대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만남이긴 

해도 양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환영 입장과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뜻

을 함께했다.

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측 

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향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

져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“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”고 강조한 것

으로 전해졌다.왠그는 “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제안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

기대한다”면서 “미국의 노력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해 여타 합의에 기

美 “北과 관여할 준비 돼 있어”… 北 “한반도 평화·안정 희
망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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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한다”고 했다. 그러면서 북측이 협상 권한을 가진 대표를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.

안 대사는 블링컨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화답은 아니었으나 발언 차례에 “북한 역시 

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”면서 “다만 적대 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자립적인 국

가 개발과 안보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 회의 참석 

국가들은 지난달 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것에 대해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

밝혔다. 북측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, 북측이 참여한 ARF 의장 성명에 

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.

한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

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“한미 연합훈련은 방어

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,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”이라는 입장을 밝

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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